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■ 5/1(토) 131주년 세계노동절대회

- 대전 : 10시 30분, 근로복지공단 대전본부

- 청주 : 11시 00분, 상당공원

- 충주 : 11시 00분, 충주시청

- 옥천 : 11시 00분, 옥천버스

전세계 노동자들의 투쟁의 날! 노동절!

5월 1일은 세계 노동절이다. 전세계 노동자들이 권

리를 요구하며 싸우는 투쟁하는 날이다. 1886년 미

국 시카고 노동자들이 [8시간 노동 쟁취]를 위해 총

파업을 벌인 5월 1일을 기억하기 위해 전세계 노동

자들이 매년 이 날 투쟁을 벌인다. 그런데 2021년 

한국 사회에서 노동자들의 투쟁은 코로나 방역을 빌

미로 탄압받고 있다. 이렇게 투쟁도 제대로 하지 못

하고 가만히 있다가는 노동자들의 생존권은 어디까

지 나락으로 떨어질지 알 수 없다. 2021년 세계노

동절은 노동자들의 투쟁의 날로 다시 태어나야 한

다.

코로나위기 극복은 노동자 생존권 보장부터!

지부는 지난주 투쟁선포 기자회견을 통해 코로나 위

기 극복의 시작은 노동자 생존권 보장이 먼저라는 

점을 분명히 선언했다. 이를 위해 일방적 구조조정 

저지와 복수노조 교섭창구단일화 폐기를 목표로 

2021년 투쟁을 조직하겠다는 결의도 밝혔다. 지부

는 올해 노동절 투쟁에서도 2가지 목표를 선포하고 

본격적인 투쟁을 시작한다. 

민주노총은 코로나19 국면에서 더욱 심해지는 사회 

양극화와 불평등 해소를 위한 요구를 걸고 투쟁에 

나선다. 해고금지-총고용 보장을 요구하고, 정부와 

재벌을 강력히 규탄한다. 

함께 투쟁합시다! 5월 1일!

코로나 이후 대규모 집회는 열기 어려운 상황이다. 

이번 노동절대회도 방역수칙에 따라 인원 제한이 있

어 여러 지역으로 분산해서 열린다. 지부도 노동절 

당일 체온 체크, 손소독제 비치 등 만반의 준비를 

다 하고 있다. 방역지침을 철저히 지키면서도 노동

자들의 요구를 알리기 위한 투쟁을 벌일 계획이다. 

코로나 위기 속에서도 노동자들의 투쟁은 멈출 수 

없다. 오히려 더 절실하다. 절실한 노동자들의 요구

를 걸고 함께 투쟁하자.


